
GS-금호, 파이프라인 공사 범정다툼
GS칼텍스,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 … 벤젠 공급중단 이어 제2라운드

GS칼텍스(대표 허진수)와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김성채)이 여수단지의 파이프라인 공사를 둘러싸고 법

정 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파이프라인 공사를 중단하라”며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4월 중순 서울중앙

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공사는 여수시 중흥동과 월내동 일원의 6km 구간으로, 공사금액만 209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 관계자는 “2001년 한국바스프(BASF Korea), 에어리퀴드코리아 등 2사와 함께 파이프라인을 공동

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금호석유화학이 2011년부터 해당라인이 지나는 곳에 허가 없이 새로운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는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GS칼텍스는 문제가 된 구간 중 일부는 자사 소유로, 차후 추가관로 설치를 위해 확보해 놓은 구간이어서

금호석유화학에게 파이프라인 공사를 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음에도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불

가피했다고 밝혔다.

또 2001년 계약 당시 3사 모두의 동의 없이는 추가공사나 지분·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기 때문

에 자사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공사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GS칼텍스를 제외한 나머지 2사와 이미 협의를 거쳤고, 파이프라인 공사는 산업입지법

에 따른 합법적 사업이므로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은 2011년 9월 여수단지 주변 부지의 입찰을 둘러싸고 얼굴을 붉힌 바 있다.

당시 GS칼텍스가 눈여겨 봐왔던 땅을 금호석유화학이 예상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값을 써내 낙찰받자 GS

칼텍스는 금호석유화학 계열사인 금호P&B화학에게 벤젠(Benzene) 공급을 끊겠다고 통보했다.

GS칼텍스는 3개월 만에 벤젠 공급을 재개하기는 했지만 통상적으로 공급해오던 양의 절반수준이어서 양사

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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